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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as described Lim Sook-jae’s 
works,  and Flora and Fauna, as drawing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Korean materials.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se two works were actually imitated from the designs of the Japanese designer Hisui Sugiura. 
Therefor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Lim Sook-jae’s designs requires revision, and their significance 
should be contextuali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ole of imitation in modern design education.
Methods	 This study focused on a literature survey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works. 
I acquired the first edition of Hisui Sugiura’s book, Hisui Design Collection Vol. 1, to conduct a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artists. The biographies of Lim Sook-jae and Hisui Sugiura were examined 
to trace the timing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Lim Sook-jae’s drawings. I assessed the copying 
methods employed by Lim by referencing design education literature from that period and identified 
instances of students replicating designs, thereby confirming the significant role of pattern books in 
design education at the time.
Results	 Lim’s Deer was copied from the 20th page of Hisui Sugiura’s Hisui Design Collection Vol. 1. 
The flora and Fauna is based on the 24th page of the same pattern book, with some patterns omitted and 
rearranged. It is probable that Lim used ink and tracing paper to replicate Sugiura’s designs.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Lim studied under Hisui Sugiura during her time at the Nihon Art School (1921 or 1922) 
before enrolling in the Tokyo Fine Art School, and that these imitations were created around this period.     
Conclusions	 The practice of replicating and drawing from others’ designs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primary methods of design education. Sook-jae Lim’s designs do not incorporate traditional Korean 
materials. Instead, they are imitations of Hisui Sugiura’s work. Nonetheless, there is no doubt that Lim’

s adaptations serve as a significant source of insight into the early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design 
education. 
Keywords	 Hisui Sugiura, Sook-jae Lim, Zuan, Do-an, Design Pattern Book, Modern Design Education, 
Imitation as Art Education Method, MMC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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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동기

임숙재(任璹宰, 1899~1937)는 한국 근대 디자인의 선구자, 혹은 최초의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그가 공식적으로 고등 디자인 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1928년 도쿄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의 활동이 비록 짧기는 했지만 근대적 디자이너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점 때문이다(Lim, 

1986; Roh, 2009).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임숙재의 작품은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으로, 유학 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습작 <사슴 도안>과 <동식물 도안>, 그리고 임숙재가 그린 도안을 바탕으로 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목단문 나전칠소반(牧丹紋螺鈿漆小版)>이 있다. 실제로 임숙재의 손으로 제작된 것은 앞의 

도안 습작 두 점인 셈인데, 근대에 제작된 도안 원화 작품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작품들은 

작자가 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인지 2015년 

한국근대미술소장품기획전 《관물(觀物), 사물을 보는 법》, 2016년 과천 30년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근대를 수놓은 그림》, 같은 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전, 2020년 

《유강렬과 친구들 : 공예의 재구성》, 2022년 《모던 데자인: 생활, 산업, 외교하는 미술로》 등,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에 빈번하게 출품되고 있다.(Figure 1)

Figure 1 Im Sook-jae’s design studies were displayed in the exhibition “Modern Design: The Art of Life, Industry, and 

Diplomacy”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Photo by the author, December 20, 2022). 

그간 국립현대미술관은 여러 전시에서 임숙재의 도안이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차용했다고 설명해왔다.1) 

한편 필자는 오래 전 임숙재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 두 장의 도안 습작에서 보이는 아르누보 양식 및 일본 

도안으로부터의 영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슴이나 호랑이, 식물과 같은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가노파나 림파 

화가 등의 도안집과 중복되는 점을 설명하며, 임숙재의 작품과 한국 전통과의 연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재적인 측면보다는 나전칠기 도안을 즐겨 그린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oh, 2009). 

십여 년이 지나 필자가 다시 임숙재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이 두 점의 도안습작이 임숙재의 창작이 

아니라, 일본인 도안가 스기우라 히스이(杉浦非水, 1876~1965)의 도안을 모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임숙재의 도안이 스기우라의 모작인 것이 밝혀진 이상,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차용했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안 두 장의 

1)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슴>(관리번호 CR-

04086)에 대해, “일본사조의 

영향인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태의 처리와 한국적인 

소재를 차용하는 등의 

절충적인 시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ttps://www.mmca.go.kr/

collections (2024년 10월 

27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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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가 <동식물도안>은 1920년, <사슴>은 1928년으로 왜 8년씩이나 벌어져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2) 그 외에도 임숙재에 대한 기존의 서술은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3) 

 		  1. 2. 연구 방법 및 목적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작품의 정교한 비교분석을 위해 필자가 직접 일본의 고서점을 

뒤져 스기우라 히스이의 첫 도안집인 『히스이도안집 제1집(非水図案集 第一輯)』(1915) 초판본을 구입했다.4) 

스기우라 히스이는 일본 상업미술의 기초를 쌓은 인물로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꼽힌다. 

그는 미쓰코시 백화점의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약했기에 미쓰코시 경성지점(현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선전물이나 옥외광고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스기우라 히스이의 약력과 대표작을 간단히 정리한 뒤, 스기우라와 

식민지 조선과의 접점, 교육활동과 출판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임숙재가 스기우라 히스이의 

도안집을 모사하게 된 경위와 시기, 방식에 대해 추적한다. 나아가 근대 교육에서 모작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고 임숙재의 도안 습작이 갖는 의의를 수정하고자 한다. 

2. 스기우라 히스이의 약력과 디자인 활동

		  2. 1. 스기우라 히스이의 약력

스기우라 히스이의 본명은 스기우라 쓰토무(杉浦朝武)로, 1876년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서 태어났다. 원래 

일본화가가 되고자 시조파(四條派)5) 화가 마쓰우라 간키(松浦巌暉), 가와바타 교쿠쇼(川端玉章)를 사사하고 

1897년 9월 도쿄미술학교 일본화과(선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스기우라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서양화과 주임교수였던 구로다 세이키(黒田淸輝, 

1866~1924)였다. 스기우라는 우연히 구로다의 집 근처에 살게 되면서 그와 가까워졌다. 스기우라의 회고에 

따르면, 평민적인 성격의 구로다는 사제관계를 넘어 스기우라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한다(Sugiura, 1929). 

양화에 일본화 수법을 도입하고 싶어했던 구로다는 스기우라에게 일본화를 배우는 대신 프랑스어와 서양화를 

지도해주었고, 둘 사이의 이러한 교환 수업은 1898년 6월부터 1900년 5월 구로다가 프랑스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시찰하기 위해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Maemura, 2009).

구로다가 파리에서 가지고 돌아온 카탈로그와 잡지, 사진 등의 그래픽 자료는 당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서양화단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았던 ‘백마회(白馬会)’에 소속된 화가들은 

구로다의 영향하에서 아르누보 양식 연구에 심취했고, 책 장정이나 삽화를 통해 작업을 선보였다. 스기우라 

역시 구로다를 통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을 받아들였다. 이미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스기우라는 구로다의 문하생이 되어 서양화의 테크닉을 익히며 점점 일본화의 세계와는 멀어졌다(Sugiura, 

1929). 그는 제6회 백마회 전시회(1901)에서 큰 사이즈의 아르누보 도안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외젠 그라세(Eugène Grasset),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등의 포스터를 전시하기도 

했다(Yoshida, 2006). 백마회를 이끈 구로다는 스기우라가 가진 재능을 높게 평가하며 도안가로 활동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실제로 스기우라는 도안가가 되어 큰 성공을 거뒀다. 미쓰코시 백화점, 도쿄지하철의 포스터 등 근대 

도시문화를 대표하는 수많은 작업을 남긴 그는 일본 상업미술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2. 2. 스기우라 히스이와 미쓰코시 백화점

스기우라는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오사카 미와인쇄소(三和印刷所), 오사카 상선주식회사, 도쿄 

쥬오신문사(中央新聞社) 등을 거쳐, 1908년 미쓰코시 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오복점(三越呉服店)의 촉탁 

2) 필자는 석사학위 논문(「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술이론전공, 2009)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8년 11월 4일, 

임숙재의 차남 임홍순(목공예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선생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임숙재의 작품은 모두 

그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그의 

나이 12세 때에 세상을 떠난 

부친에 대해서는 유년 시절의 

기억 밖에 남아있지 않아 작품의 

제작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안에 

남아있던 작품 수가 상당했으나, 

나머지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3)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선정 2012년 3월 이달의 

인물」(한국근현대디자인 박물관, 

2012년 3월 이달의 인물 근대 

공예사의 개척 디자이너, 임숙재, 

https://blog.naver.com/

md_museum/40153905822 

(2022년 3월 7일 최종접속))에서 

서술한 “도쿄미술학교 졸업에 

일본인을 제치고 최고상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는 

밝혀진 바 없다.

4) 도안의 실견과 도안집 

구입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이현주 

학예연구사, 도쿄예술대학 

무라카미 다카시(村上敬) 

선생, 교토예술대학 오하시 

도시미쓰(大橋利光) 선생께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5) 18~19세기 나가사키를 

통해서 유입된 서양화의 

투시도법과 중국화의 사생화법의 

영향 아래서 교토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본의 자연주의 화파인 

‘마루야마파(円山派)’의 창시자 

마루야마 오쿄(應擧)의 제자 

마쓰무라 고슌(松村吳春)이 이끌던 

화파. 마루야마파와 시조파를 

통틀어 ‘마루야마시조파’, 혹은 

‘교토파(京都派)’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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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되었다. 『미쓰코시 타임즈(みつこしタイムス)』의 표지(Figure 2)를 담당한 그는 1910년부터 

도안 주임으로 발탁되어 신문사를 퇴사하고 미쓰코시 업무에 전념한다. 그 후 스기우라는 1934년에 퇴사할 

때까지 약 27년간 미쓰코시의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포스터(Figure 3)와 지면광고, 각종 카탈로그의 제작을 

도맡았다. 일본에서 백화점의 시대를 선도했던 것이 미쓰코시 백화점이었다면, 그 미쓰코시의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스기우라였다. ‘오늘은 제국극장, 내일은 미쓰코시(今日は帝劇、明日は三越)’라는 유명한 

카피를 만든 미쓰코시의 초대 선전부장 하마다 시로(浜田四郎)는 스기우라의 재능을 미쓰코시의 자랑으로 

삼아 홍보 전반에 그의 디자인을 기용했고, ‘미쓰코시의 히스이인가, 히스이의 미쓰코시인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Watanabe, 1929). 『미쓰코시 타임즈』, 『미쓰코시』등의 PR지와 광고 인쇄물을 통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당시 상업미술계에는 화려한 아르누보 스타일을 ‘히스이식(式) 도안’이라고 불렀다. 

c.1914 c.1914 c.1915

c.1925 c.1930 c.1930

Figure 2 Poster Design of Mitsukoshi Department Store by Hisui Sugiura

1910년대에 제작한 포스터는 여성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꽃과 식물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우아하고 

온화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한편으로, 평면성과 

장식성을 우키요에(浮世絵) 미인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제작한 

포스터에서는 인물 묘사보다는 건축의 화려함과 압도적인 느낌을 화면 전면에 담아내고 있다. 전등이 밝게 

켜진 백화점 건물을 어두운 밤하늘과 대비되게 그리고, 사선 구도를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소비문화의 

역동성과 화려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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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식민지 조선에서 소비된 히스이 디자인

스기우라의 디자인은 일본 외에서도 소비되었다. 그는 일본 철도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곽단체로 

세운 ‘재팬 투어리스트 뷰로(Japan Tourist Bureau, JTB)’를 위한 작업도 많이 맡았는데, 그중에는 일본뿐 

아니라 조선, 타이완, 만주 등 식민지를 소개하는 포스터와 책자도 있다. 이들 작업은 이미 일본 내에서는 여러 

번의 전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경성지도>(1913)와 <금강산 가이드>(1915)는 JTB의 조선지부에서 발행된 

책자로, 표지의 문자가 모두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서양인 관광객을 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경성과 

금강산 등의 지명은 일본식 발음을 채용하여 로마자 표기되었으며, 가시성 높은 단순한 색면분할, 문자와 

도안의 배치가 안정적이다. 

Figure 3 Works for Japan Tourist Bureau Chosen Branch by Hisui Sugiura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대중적인 파급력이 컸을 작업은 역시 미쓰코시 백화점의 포스터라 할 수 있다. <경성 

미쓰코시 신관낙성>(1929) 포스터는 내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근대 도시 경성의 모습을 담았다. 1930년 

10월 오픈한 미쓰코시 경성점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이 건물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포스터에는 새로 지은 4층짜리 백화점 건물이 위용을 뽐내며 

과장된 대각선 구도로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율동감 있는 곡선으로 묘사된 삼색의 

리본 위에 ‘신관낙성 경성 미쓰코시(新館落成 京城三越)’라는 카피를 썼다. 그 오른쪽으로 건물 위에 꽂힌 

미쓰코시의 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인다. 건물 뒤로 보이는 뭉게구름과 파란 하늘이 경쾌함을 자아낸다. 

백화점 앞은 차량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건물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의상은 양장과 일본식이 섞여 

있다. 

이 작업은 흑백 버전의 신문광고로도 만들어져 널리 보급되었다. 경성일보 1930년 10월 24일자에는 

신문지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의 대형 광고가 실려 있는데, 스기우라가 제작한 포스터를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단에 히스이의 일러스트를 차용하고 상단 왼쪽에는 미쓰코시의 로고 ‘越’를, 

오른쪽에는 ‘경성 미쓰코시 신관낙성’이라는 광고문구를 배치했다. 또한 ‘내일 아침 9시 개점’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점 기념 판매’와 ‘일불예술전람회’, ‘삼미회 염직일품회’ 등의 전시 소식, 여흥 등의 이벤트와 

영업시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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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ster of Mitsukoshi Kyungsung branch by Hisui Sugiura and full page and partial enlargement of newspaper 

ad (Kyungsung Daily, October 24, 1930)

흥미로운 점은 포스터에서는 화면 왼쪽 끝에서 거의 잘린 한복 차림의 여성이 신문광고에는 전신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신문광고 화면의 오른쪽 끝에는 포스터에는 아예 없었던 두루마기 차림의 조선인 

남성이 등장한다. 스기우라의 이력을 보면 1965년 89세의 나이로 서거할 때까지 한국을 방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미쓰코시 일본 본사에서 스기우라가 그린 포스터를 조선으로 보낸 뒤에 경성 

현지에서 신문광고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통의상 차림의 조선인을 

양끝에 추가한 것이 아닐까. 구색맞추기식으로 맨 뒤에 등장한 조선인 남녀의 모습이 당시 식민지의 

소비층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2. 4. 교육자로서의 스기우라 히스이

스기우라는 교육자로서 영향력도 행사했다. 1904년 시마네현 제2중학교에서 1년 반 남짓 미술교사를 

지냈고, 미쓰코시의 디자이너로 취직한 뒤에도 1919년부터는 일본미술학교의 도안과 강사를 겸임했다. 

1922년 유럽으로 유학하면서 교단을 떠나게 되었으나 1924년 귀국, 그 다음해 포스터 창작 도안 연구단체인 

시치닌샤(七人社)를 조직하여 활동할 때에는 일본미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였다(Eguchi, 

2018). 1929년부터는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 도안과 전임교수(과장)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1935년에는 다마미술학교(현 다마미술대학)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초대 교장과 도안과 

주임을 겸임했다. 종전 후 1947년에는 다마조형예술전문학교의 이사장에, 1951년에는 다마미술단기대학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1953년에는 77세의 나이로 다마미술대학 이사장 및 도안과 주임교수에 취임하며 

교육계에서 왕성하게 활약했다(Maemura, 2009).

한편 제국미술학교에는 많은 수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도안과에 입학한 것은 대부분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 전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스기우라의 재직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 1934년 

공예도안과에 입학하여 1940년에 졸업한 양학제가 1년 겹칠 뿐이다(Korean Society for the Archival 

Research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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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활동 또한 넓게 보면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스기우라는 미술잡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지면상에 도안의 방법론뿐 아니라 디자인 평론, 자신의 예술관을 담은 글이나 여행기 

등을 왕성하게 실었다. 도안과 관련된 연구활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왕성하게 

이뤄졌다. 1927년 7월부터는 자신이 조직한 일본 최초의 도안 연구단체 시치닌샤(七人社)에서 포스터와 

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잡지 『아피쉬(アフィッシュ)』를 창간하여 1930년 10월까지 발행했다.6)  

1932년에는 아뜰리에사(アトリヱ社)에서 출간한 『도안신기법강좌(図案新技法講座)』(전7권)에 「도안총설」, 

「식물도안법」, 「포스터도안법」과 같은 글을 실었으며, 와타나베 소슈(渡辺素舟, 1890~1986)와 공저로 

『도안의 미학(圖案の美學)』(アトリヱ社)을 발행하였다. 다음 해에는 와타나베와 함께 도안자료를 모아 

『실용도안자료대성(実用図案資料大成)』을 발간했다. 동물자료도안집 상중하, 식물자료도안집 상하, 

인물자료도안집 상중하의 전 8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호도(技報堂)에서 1952~7년과 1977~8년, 두 차례에 

걸쳐 복간되는 등 오랫동안 후대 디자이너들에게 요긴한 참고자료로 쓰였다. 

스기우라의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 대학의 도서관에도 매우 많이 소장돼 있다. 그중에는 해방 

전에 출간된 것들도 있지만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출간된 것들도 많아, 디자인 교육과 우리 일상의 그래픽 

디자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5. 도안집 발행

원래 도안집은 에도 시대부터 공예품 제작에 종사하던 장인들이 참고하는 용도로 쓰였다. 메이지 시대에는 

식산흥업을 위한 수출공예품 장려책의 일환으로 매뉴얼로 쓰일 수 있는 도안집을 국가 차원에서 제작하기도 

했는데, 『온지도록(温知図録)』과 같은 예가 잘 알려져 있다(Roh, 2021). 그런데 메이지 시대 후반이 되면 

전문적인 도안가가 등장하면서 기물에 응용하기 위한 문양도 아니고 회화도 아닌, 도안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부여한 도안집이 출간되었다. 대표적인 도안가로 가미사카 셋카(神坂雪佳, 1866~1942), 후루야 

고린(古谷紅麟, 1875~1910) 등을 들 수 있다. 우키요에와 같은 다색 목판화 제작에서 축적된 인쇄 기술이 

도안집 제작에 반영되었고, 호화로운 장정과 아름다운 패턴으로 가득한 도안집은 장인들을 위한 매뉴얼을 넘어 

일반 애호가들의 소장 대상이 되었다(Hida & Yokomizo, 2004). 

미쓰코시 오복점(백화점의 전신)의 디자이너로 대중적인 인기와 지위를 확립한 스기우라 히스이는 

1915년부터 5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안집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안집 

『히스이도안집 제1집(非水図案集 第一輯)』을 시작으로, 1926년까지 7종의 도안집을 발간했다7). 이들 

도안집은 인쇄에 매우 공을 들인 것으로 다색판화와 인쇄물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Ito, 2014). 오늘날 이들 

도안집이 미술관에 작품으로서 소장돼 있기도 하고 도서관에 자료로서 소장돼 있기도 한 상황은 그러한 중간적 

성격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Original Design Books published by Hisui Sugiura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초판) 비고

『히스이도안집 제1집(非水図案集 第一輯)』 金尾文淵堂 1915

『히스이의 도안(非水の図案)』 星文館 1916

『히스이화조도안집(非水花鳥図案集)』 平安堂 1917

『시보리염색도안(志ぼりの図案)』 平安堂 1918

『히스이백화보(非水百花譜)』 春陽堂 1920~1922 제20집까지 간행

『히스이일반응용도안집(非水一般応用図案集)』 平安堂 1921

『히스이창작도안집(非水創作図案集)』 文雅堂 19266) 월간지를 목표로 창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매월 

발행했으나, 그 후 약 2년간 

휴간하다가 1929년 10월 

재간하여 1930년 10월까지 전체 

14호를 발간했다.

7) 이외에도 『히스이월간도안 

(非水月刊図案)』(1918), 

『형염모양집(型染模様集)』 

(1919) 등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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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숙재와 스기우라 히스이 도안집의 관계

		  3. 1. 히스이도안집 제1집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스기우라의 첫 도안집인 『히스이도안집 제1집』(1915)이다. 이 도안집은 제본 

형식의 책이 아니라 상자처럼 생긴 겉커버의 끈을 풀고 펼치면 52매의 낱장이 들어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커버에는 동백꽃을 모티프로 한 도안이 적, 황, 청, 흑의 4도색으로 찍혀 있고 왼쪽 상단에 흰 글씨로 

‘히스이도안집(非水圖案集)’, 오른쪽 하단에 ‘제1집(第一輯))1915’라 적었다. 커버의 사이즈는 32.3x23.0cm. 

각 장의 사이즈는 30.7x22.7cm이다.

Figure 5 Hisui design collection Vol. 1

Figure 6 Portrait of Hisui Sugiura by Seiki Kur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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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를 살펴보면, 우선 속표지가 두 배 크기의 종이를 반으로 접은 형태로 들어가 있다. 겉에는 다시 한번 

‘히스이도안집(非水圖案集)’이라고 쓰고 아래에는 큰 삼각형 안에 의인화한 조개를 그려넣은 도안과 작가, 

출판사 이름(杉浦非水作 金尾文淵堂)을 배치했다. 안쪽에는 스기우라의 서문과 50개의 낱장에 187개의 도안이 

실렸으며, 목판 인쇄 수작업을 담당한 장인 12명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가나오 분엔도(金尾文淵堂)’는 

메이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존속했던 출판사로, 장정이 미려한 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고품질의 

목판 삽화에도 정성을 기울였던 출판사로, 히스이도안집의 목판화 조각은 당대 최고의 명인이라 알려졌던 

조사(彫師) 3대 오쿠라 한베에(三代目大倉半兵衛)와 습사(摺師) 니시무라 구마키치(西村熊吉)를 기용하여 

30도판에 달하는 정교한 목판 인쇄로 찍어냈다(Ito, 2014).

다음 장에는 구로다 세이키가 그린 스기우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구로다 세이키는 스기우라의 첫 도안집 

발간을 위해 직접 연필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스기우라는 이 그림을 자신의 도안집의 맨 앞에 실었다. 비스듬히 

앉아 왼쪽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스기우라의 오른쪽 어깨 위로, ‘히스이도안집 발간을 즈음해서, 

다이쇼 4년 4월 10일(非水圖案集發刊二際シテ 大正四年四月十日)’이라고 적었고 오른쪽 아래에는 ‘세이키 

그림(清輝寫)’이라고 적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스기우라의 도안세계가 시작된다. 서문에서 “나는 이 책을 냄으로써 예술 생애의 

제1기를 끝맺고 싶다.”라고 밝힌 만큼, 스기우라는 당시의 인쇄 기술로 찍어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자 궁리했을 것이다. 그는 도안 제작에 있어 항상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는 태도를 

잊지 않았다. “도안은 자연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성의 냄새에 입각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방이나 

무의식적인 사실이 아니라, 도안으로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편화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중요하다(Sugiura, 

1916).”고 말했다(Ito, 2014). 실제로 첫 도안집도 동식물, 여성, 자연을 모티프로 삼아 목판 인쇄에 적합하게 

편화로 구성한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57개의 크고 작은 도안이 한 장에 1개부터 12개까지 배치되었고 

각 장은 단색인쇄부터 적게는 2~3개의 목판에서 10개 이상의 목판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색 목판화 

기법을 넘나들며 제작되었다. 

이 도안집에 대해 당시 저명한 미술평론가 구로다 호신(黒田鵬心, 1885~1967)은 ‘도안 거의 전부가 

서양풍이라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다음에는 일본풍 도안도 더 넣어주길 바란다.’라고 평하기도 

했다(Kuroda,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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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ges of Hisui design collection Vol. 1 

		  3. 2. 임숙재 도안과의 비교

임숙재가 모사한 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숙재가 모사한 도안은 20번째와 24번째 장에 해당한다. 

먼저 임숙재의 <사슴도안>은 『히스이도안집 제1집』의 20번째 장을 그대로 베낀 것임이 확인 가능하다. 

원형 안에 사슴과 포도나무를 배치한 두 도안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고 원의 테두리 중앙에 넣은 흰 

물결선마저 같다. 그러나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따라 그린 것은 아니다. 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른 것이 

발견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좌편 상단의 포도 열매가 모사작에서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또한 사슴의 눈매와 

인상이 상당히 다르며 몸의 얼룩은 앞발 위쪽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원작의 엉덩이는 

매끄러운 선이지만 모작의 엉덩이는 올록볼록한 굴곡이 세 번 나타나고 발굽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Figure 8 Sookjae Lim’s imitation and Sugiura’s origi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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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Sookjae Lim’s imitation and Sugiura’s original work (part)

 <동식물도안>은 24번째 장을 모사한 것인데, 중앙 하단의 만돌린을 치는 소녀 도안이 생략되고 고슴도치와 

코끼리 도안의 위치를 가운데로 모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각 도안끼리의 크기는 동일하며, 사슴도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부분-고슴도치의 가시, 호랑이의 얼룩무늬, 식물의 잎맥-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단순한 모작의 연습이라면 굳이 소녀 도안만 생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동식물의 

도안’을 모사하는 주제의 과제가 제출되었고, 그 주제에 맞게 소녀 도안을 생략한 채 나머지 도안만으로 구성한 

것은 아닐까 추정해본다. 

Figure 10 Sookjae Lim’s imitation and Sugiura’s original work

4. 임숙재 도안의 제작 경위

		  4. 1. 제작 시기

그렇다면 임숙재는 언제 이 모작을 그린 것일까? 임숙재와 스기우라의 약력을 비교하며 추정해보고자 한다.

 

(1) 일본미술학교 재학 시기

도쿄미술학교 학생부 기록에 따르면 임숙재는 1900년 8월 16일(국내에는 1899년생으로 알려짐) 충남 

천안 출생으로 1923년 4월 5일 도안과 제1부8)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여 1927년 4월 16일 선과(選科)에 

8) 당시 도안과는 제1부 

공예도안 전공, 제2부 건축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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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1928년 3월에 선과를 졸업했다.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립 경성 중동학교 중등과 

(私立京城中東學校中等科)를 졸업하고 도쿄 사립 일본미술학교(日本美術學校) 도안과 1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Yoshida, 1999).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임숙재가 도쿄미술학교를 입학하기 전 1년간 다녔던 

일본미술학교라는 곳이다. 임숙재가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 해는 1923년이므로, 일본미술학교에 재학했던 

해는 1921년이나 1922년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도쿄 사립 일본미술학교란 1918년에 도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에 세워진 일본미술학교를 

말한다. 창립자는 『고본일본제국미술사략』의 집필자이며 와세다대학의 교수를 지낸 기노 도시오(紀淑雄, 

1872~1936)로, 현재는 사이타마현의 사토사카에학원(佐藤栄学園)이 운영하는 ‘일본미술전문학교’로 

이어지고 있다(Nishi, 2012).

바로 이 일본미술학교에 임숙재가 재학했던 당시, 스기우라 히스이가 도안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스기우라는 1919년 4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근무했고 프랑스 유학을 이유로 사직했다(Eguchi, 2018). 

일본미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안을 지도하면서 자신이 그때까지 출판한 도안집을 교재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하며, 임숙재의 모작은 이 당시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2) 도쿄미술학교 재학 시기

두 점의 도안 모작은 도쿄미술학교 재학 시기에 제작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임숙재가 입학한 당시 

동경미술학교의 학제는 입학했던 4월부터 7월까지는 예비과정으로, 실제 1학년이 되는 것은 9월의 

신학기부터로 그 후의 4년간이 본과, 남은 9월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는 졸업제작기로 짜여 있었다. 예비과 

시기에는 도안과 이외에도 금공과, 주조과, 칠공과, 사진과의 공예부 학생 전체가 다 같이 데생과 회화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다(Ueda, 1962). 임숙재가 입학한 1923년 개정된 도안과의 학제는 다음과 같다.

Table 2  Curriculum of the Design Department of the Tokyo Fine Art School, 1923

과목
수신

(修身)
도안실습 회화실습 조각실습 도안법 도안법 미학 및 미술사 용기화법

외국어
(영어 또는 

불어)
체조 선택학과

매

주

수

업

시

수

제1학년 1 18이상

동양미술사2

서양미술사2

공예사2

2 2 2

제2학년 1 18이상 2 4 풍속사2 2 2

제3학년 1 18이상 6 미학2 2

제4학년 不定時 18이상 6 2

제5학년 不定時 18이상

비고 

1. 제3학년 이상에 있어 (위와는 별도로) 두 과목을 선택, 학습한다.

2. 제5학년 2, 3학기는 전공을 졸업제작에 전념한다.

3. 도화교원지망자는 제4학년에 있어 매주 교육학 및 심리학 2단위, 용기화법 4단위, 수업실습 2단위를 겸하여 이수하는 것을 요한다.9)

전공 기초과목으로 1학년에 용기화법 시간이 있고 회화실습과 조각실습을 합하여 18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또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시간은 <도안실습>과 <회화실습>으로 두 과목을 합하면 

각 학년마다 18시간씩 부과되어 있다. <사슴도안>과 <동식물도안>은 단색 도안으로 결코 모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임숙재가 도쿄미술학교에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도안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만약 이 모작들이 도쿄미술학교 재학 중에 부과된 과제였다면, 저학년 때의 과제물일 것이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숙재가 학교를 졸업한 뒤인 1928년작이 아니라 오히려 입학했던 

1923년 즈음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도쿄미술학교 입학 이전에 제작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9) <東京美術学校規則> (1923년 

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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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ookjae Lim’s graduation work at Tokyo Fine Art School

		  4. 2. 모사의 방법

일본 최초의 디자인 교과서로 꼽히는 고무로 신조(小室信蔵)의 『일반도안법(一般圖案法)』에서는 먹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도안을 모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Komuro, 1909). 영국의 디자인 

교육을 바탕으로 사생부터 편화에 이르는 디자인 기법을 정식화한 이 책은, 일본 디자인 교육의 교과서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Ogata, 1979).

임숙재가 이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먹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한 방법이 당시 일본 디자인 교육에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임숙재도 이 방식을 이용해서 스승 스기우라의 

도안을 모사했음이 분명하다. 임숙재의 모작을 자세히 보면 도안의 윤곽선을 따라 끝이 날카로운 찰필 등의 

도구로 눌러 그린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10) 

임숙재가 사용한 모작 방식(추정)

1. 도안집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놓고 연필 등으로 그림을 옮긴다.

2. 옮긴 트레이싱 페이퍼를 새 종이 위에 올려놓는다.

3. 뾰족한 도구로 트레이싱지의 그림 선을 따라 눌러 새 종이에 그림을 옮긴다.

4. 옮긴 선을 따라 잉크로 선을 긋고 색을 칠한다.

10) 사슴도안에는 사슴의 

윤곽선 외에도 도안 위에 

다른 종이를 대고 볼펜 등으로 

글자를 쓴 흔적이 보인다. 

임숙재 본인에 의한 것인지, 

유족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당초 이 도안습작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보다 정교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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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outline of Lim Sook-jae’s design shows traces of pressing with a sharp object. (Retouched the photos 

to make the traces more visible.)

		  4. 3. 디자인 교육에서의 모사

대가나 스승의 작품을 베껴 쓰거나 그리며 배우는 행위인 임모(臨模)는 예로부터 동양 예술 교육 방식의 

하나로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초기 디자인 교육에 있어 임모를 중시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전통 작품을 

모사하면서 고전 도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도안을 창작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다(Roh, 2021). 창작의 여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생’과 ‘편화’로  나아가기 

이전에는 임모, 즉 훌륭한 작품의 패턴이나 도안의 모사가 디자인 교육의 기초로 중시된 것이다. 임모의 대상은 

일본 미술이나 중국 미술에 한정되지 않았다. 특히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많은 서양 도안집이 

일본에 유입되어 교재로 사용되었다.

일찍부터 디자인 교육에 열심이었던 교토고등공예학교(현 교토공예섬유대학)에서 공개한 학생들의 도안 

모작들을 통해 디자인 교육에서 도안집의 모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중에는 외젠느 

그랏세의 도안집 La plante et sesapplications ornementales (1896)이나, 베르누이유 모리스 피야르의 

L’animal dans la decoration(1897) 등 유럽의 도안집을 정교하게 모사한 학생 습작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작의 제작년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안집이 학교에 소장된 해가 1905년이므로 1905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Namiki, Matsuo, and Oka, 2016). 디자인 교육 초기에는 이와 같이 유럽에서 공수한 

도안집을 모사했지만, 이후 일본인 도안가들에 의한 도안집이 출간되면서, 교재의 폭이 다양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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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tudents’ imitation works of Western Design pattern books,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Each left is an 

original, each right is a student’s copy

5. 결론-임숙재의 도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임숙재의 도안 모작은 한국 근대 디자인의 형성 과정과 일본 디자인 교육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임숙재 도안은 비록 모작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 디자인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임숙재의 도안 모작은 단순한 모방의 결과물을 넘어, 한국 근대 디자인 교육의 

양상을 보여주는 시원적인 자료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 디자인 교육에서는 서양의 도안집을 

모사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임숙재는 일본 유학을 통해 이러한 교육 방식을 접하며 

스기우라 히스이의 도안을 모사했다. 임숙재와 동시대에 일본의 미술학교에서 도안과를 졸업한 이순석, 한홍택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도안 작법을 수학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또한 임숙재의 도안은 한국 전통 소재를 차용했다는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 스승인 스기우라 히스이의 영향 

아래 아르누보 양식을 익히고, 당시 일본 디자인 교육의 흐름 속에서 모사를 통해 디자인 기법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사슴이나 호랑이 등의 소재 선택은 한국 전통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인다. 정확한 근거 없이 전통과 연결 짓는 경향은 안일한 민족주의 사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임숙재의 졸업작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더한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순한 모방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학습 과정으로서 모작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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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국립현대미술관은 임숙재의 도안 작품 <사슴 도안>과 <동식물 도안>에 대해 한국 전통 소재를 

차용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일본의 도안가 스기우라 히스이의 도안을 모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임숙재의 도안에 대한 기존 설명은 수정되어야 하며, <사슴 도안>과 <동식물 도안>이 갖는 

의의를 근대 디자인 교육에서 모작이 갖는 역할과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실제 작품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작가의 정교한 비교 분석을 

위해 스기우라 히스이의 도안집 초판본을 직접 수집하였다. 또한 임숙재와 스기우라 히스이의 약력을 분석하여 

임숙재 도안의 제작 시기와 경위를 추적했다. 당시 디자인 교육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임숙재가 사용한 모사 

방법을 추정했으며, 학생들의 도안 모작 사례를 통해 당시 디자인 교육에서 도안집 모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임숙재의 <사슴 도안>은 스기우라 히스이의 『히스이도안집 제1집』 20번째 장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동식물 도안>은 같은 도안집 24번째 장을 모사한 것으로, 일부 도안을 생략하고 위치를 변경했다. 

임숙재는 먹지와 트레싱지를 이용하여 스기우라의 도안을 모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숙재는 도쿄미술학교 

입학 전, 일본미술학교에 재학했던 시기(1921년 또는 1922년)에 스기우라 히스이에게 도안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며, 두 점의 도안 모작도 그 즈음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임모, 즉 타인의 도안을 베껴 그리는 모사라는 방법은 중요한 디자인 교육법 중 하나였다. 임숙재의 

도안은 스기우라 히스이의 도안을 모사한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숙재의 도안 모작이 한국 근대 디자인 교육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틀림없다.     

주제어 	 스기우라 히스이, 임숙재, 도안, 도안집, 근대 디자인 교육, 미술 교육 방법으로서의 모사, 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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